
회    의    록
일    시  2015. 2. 26.(목) 16:00 ~ 17:00

장    소  구청 5층 세미나실

참석위원

 ○ 위원 6명

    - 위원장: 이 비 오(부구청장)

    - 위  원: 소 판 수(행정관리국장)

    - 위  원: 김 종 순(기획재정국장)

    - 위  원: 박 기 웅(주민생활과장)  

    - 위  원: 이 한 영((주)엘리자벳 대표이사)

    - 위  원: 안 복 희((주)네오피에스 대표이사)

    - 위  원: 송 준 규(우리은행 성동구청지점장)

간    사  지역경제과장 김 광 호

심의결과

○ 안건 1: 원안가결

○ 안건 2: 원안가결

○ 안건 3: 원안가결

▢ 주요 발언 내용

 1) 금리 인하 가능에 대한 질의

  ‣ 융자금을 늘려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금리를 낮춰 지원하는 방안이 가능     

    한지? (이한영 위원)

  ‣ 올해 구자금 금리를 2.3%로 0.7% 인하하였으므로 예산 상황 및 서울시, 타  

    자치구의 현황을 분석하여 인하의 필요성을 검토 후 보고 드리겠다. (위원장)

  ‣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하면 저금리라고 해도 우량기업의 경우 3.4%의 금리가  

    적용된다. 그에 비하면 중소기업육성기금 구자금을 2.3%는 지원하는 것은 기업체에   

    큰 혜택이 되고 있다.(송준규 위원)

 2)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실행

  ‣ 5순위 7개 업체 중 2011년에 융자를 받으신 기업체는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

    이기 때문에 올해 100% 상환이 된다.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도소매도  

    중요하지만 기술력이 있는 제조업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된다. 

    제조를 하면서 기술력이 있는 우수 기업체를 지원하게 되면 성동구에서 기업을  

    운영하려 할 것이고 그러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. 2011년도에   

    융자를 받았던 7개 업체 중 특히 우수 제조업체에 대해 지원이 될 수는 없는지?  

    (송준규 위원)

  ‣ 올해 하반기 구자금 38억 원에 대한 지원 시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 평가 기준을  

    바꿔서 우수한 제조업체가 지원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.(위원장)

  ‣ 융자금 지원 한도가 2억 원이므로 융자금을 받은 기업체 중 2억 원을 받아서  

    1억 원을 상환했다면 2억 원을 다 상환하기 전이라도 1억 원을 추가로 신청할  

   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.(안복희 위원) 

  ‣ 융자 재원보다 신청 업체가 적을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기회  

    균등의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.(위원장) 


